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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오바마 행정부 건강보험개혁법 첫 위헌 판결

□ 오바마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건강보험개혁법과 관련한 소송에서 처음으

로 위헌 판결이 내려짐.

  o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지법의 헤리 허드슨 판사는 12월 13일에 건강보험개혁법의 

내용 중 ‘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비가입자는 벌금을 내도록 한’ 

조항은 의회에 허용된 헌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판결함. 

        - 판결문을 통해 ‘건강보험도 금융상품이며 개인에게 상품의 의무적 구입을 요

구하는 것은 판례상 허용되지 않는다’는 위헌 판결 취지를 밝힘.

  o 단, 허드슨 판사가 위헌이라고 본 것은 가입 의무를 어긴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뿐

이며 이 법안의 나머지 내용은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.

  o 올해 3월 이 법안이 통과된 후 20여 건의 소송이 진행됐으며 지금까지는 모두 합

헌 판결만이 내려진데 반해 이번 판결은 이 법안에 대한 소송 중 처음으로 위헌 

판결을 받은 사례라는데 귀추가 주목됨.

□ 건강보험개혁법의 철폐를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쿠치넬리 버지니아주 검

찰총장은 이번 판결이 이 법안의 위헌을 확인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판결에 만

족감을 나타냄. 

  o 쿠치넬리 총장은 ‘이번 소송의 위헌 판결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나 헌법을 수호하

는 데 중요한 기준을 세운 것’이라고 평가하면서 건강보험 개혁을 지지하는 단체 

또는 임원의 잘못된 판단을 다시 한번 비판함. 

□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개혁법 추진에는 문제가 없으

며 향후 항소를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.

  o 미 법무부 대변인은 판결 직후 ‘실망스러운 판결이지만 연방정부는 여전히 이 법

이 합헌이라고 믿고 있다’며 항소할 뜻을 비췄고, 이 소송이 연방대법원까지 올

라갈 경우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.

  o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은 2014년까지 시행되지 않기 때문

에 당장 건강보험개혁법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밝힘.

(Wall Street journal, 12/13)


